
Perc세제 사용규제 미국-한인 대립
캘리포니아주 세탁세제 Pe rc 사용규제 움직임에 한인 세탁업자 반발

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특정세제류 규제에 한국계 세탁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.

로스앤젤레스, 오렌지, 샌버나디노,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 대기관리국(SCAQM)은 최근 업소

전문세제 Perchloroethylene이 공기중에 유출돼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, 다른 세제로 대체

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11월1일 마지막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.

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세탁업협회(회장 하현달)는 10월21일 주 정부의 Perc 사용 규제안은 세탁장비 공급업

자들의 로비 의혹이 짙다고 주장, 막판 저지작업을 벌이고 있다.

세탁업협회 하현달 회장은 수정안이 다른 세제(탄화수소)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때 공해시비로 사용

이 금지된 솔벤트로 돌아가라는 것이며 세탁기계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, 세탁업계 전체에 약 3억달러의 추

가 경비가 들 것 이라고 지적했다.

또 한인들의 기반이 무너지고 대기공해가 더 심해질 것이 자명하며 (솔벤트용) 기계업자들에게만 이익이

돌아갈 뿐 이라고 주장했다.

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2086개 세탁업소 중 대부분을 한국계가 장악하고 있으며, 부부 등 가족노동으로 겨

우 꾸려가는 영세업소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.

캘리포니아주 대기국 수정안이 공청회를 통과되면 해당업소는 2003년 1월1일부터 Perc의 사용이 금지돼 신

규업자들은 신형 세탁기계를 설치해야하고 기존 업소의 장비도 15년만 유효, 앞으로 3-4년 내에 대부분의 기

계를 교체해야 한다.

이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(UCLA) 박계영 교수(인류학)는 그들은 (행정당국의 조치를) 불공정하다고

보고 있으며 한국계 이민자, 특히 드라이크리닝업자들은 스스로를 큰 물고기에 쫓기는 작은 물고기로 여기고

있다 고 말했다.

재클린 스미스 전 캘리포니아주 세탁협회 회장은 세제 시비와 관련, 최근 Perc 성분의 절반이 대기에 방출

돼 공기를 오염시킨다는 대기관리국의 주장은 뉴욕주 통계상 12-17%만 해당된다 며 과장됐다고 반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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